
한인 목회자들과 평신도 여러분께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와 여러분 가정 위에 가득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동터온 2016 년은 저희가 속한 연합감리교회의 역사에서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는 

5 월 10 일부터 20 일까지 오리건주 포틀랜드시(Portland, Oregon)에서 열리는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저희 교단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총회 회무들과 첨예한 대립의 양상을 불러온 교단의 

중요이슈들에 대한 이번 결정이 교단 내의 분열과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갈등과 대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려와 어려운 현실 앞에서 연합감리교회 감독회의는 다가오는 총회를 위해서 모든 연합감리교인들이 참여하는 

기도운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1 월 1 일부터 총회가 개회되는 5 월 10 일까지 131 일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총 

131 개 연합감리교회 연회가 각각 하루를 택하여 24 시간 특별 기도를 이어가기로 하고, 지난 1 월 1 일 대 뉴저지연회로부터 이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세 감독들은 이 기도 운동에 한인교회와 한인 목회자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이 편지를 드립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과 처음 교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들을 

여러 곳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연합감리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인교회 

또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도는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오로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대표들이 자신의 확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성령께서 

총회를 주재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서로 다른 확신으로 아픔과 진통을 겪는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이번 

총회를 계기로 거듭나서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소수민족 교회 혹은 소수 민족 목회자라고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는 약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결코 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간절한 기도는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연회에서 전개하는 기도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4 시간 

기도운동에서 어려운 시간대인 밤 12 시부터 새벽 5 시까지의 기도 시간은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철야기도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중보기도라면 그래도 뒤지지 않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먼 훗날 한인교회 그리고 한인 목회자들의 기도가 연합감리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세우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금번 기회가 기도는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교단적인 이 기도 운동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호소 드리며 줄입니다. 기도 위에 세워지는 연합감리교회의 

새로운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꿈꾸며 기도 합니다. 

 

2016 년 1 월 11 일 

정희수 (Wisconsin 연회) 

박정찬 (Susquehanna 연회) 

조영진 (Virginia 연회)  드림 


